
 

20. 유행 살짝 지난 옷 깨끗하게 잘 차려 입은 노인 같은  

부르고스 (11.21) 
———————————————————————————————————————————————————————————————————————— 

제목 1: 가랑비 오는 부르고스를 걷다 
 

어제 밤부터 오고 있는 가랑비가 계속 내린다.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가 낮다. 어

디로 가야할까?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동서남북도 

가늠을 못한 체 호텔을 나섰다.  

 

 
 

스페인 도시 특성에 플라자 마욜이 있고 그 주변에 성당과 주요 정부 청사 그리

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니 우선 그 쪽으로 가면서 도시를 보면 된다. 그 것이 

정석이다. 지도를 보니 플라자 마욜과 성당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호텔을 나와 앞에 있는 아를란존(Arlanzon) 강변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조금 걸

어 갔다. 엘 시드 광장이 나온다.  

 

 
 

비가 내리고 있어 배낭 매고 우산 들고 사진 찍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춥고 

바람 불며 비가 오는 아침 길에 오가는 사람들도 뜸하다. 그러나 내가 여행자이

니 비 내리는 도시를 걷는 것도 여행의 일부다. 불편하지만 굳이 불만할 수는 없

다. 내가 날씨를 어떻게 하겠는가? 싸늘한 냉기가 얼굴과 손 그리고 다리 사이에

서 느껴진다. 

 

도시는 우중에도 조촐하게 보인다. 꼭 유행 살짝 지난 신사복을 색깔에 잘 맞춰 

깨끗하게 차려 입고 나온 노인을 보는 것 같다. 그라나다 에서 올라오는 길에 다

시 본 마드리드의 압도하는 대도시 풍경과 크게 대비 되었다. 

 

오가며 만난 사람들의 차림도 튀는 것이 없이 얌전하고 점잖다. 물론 표정도 그

렇고. 말도 다소 무뚝뚝한 느낌이다. 

 

제목 2: 썰렁한 플라자 마욜 광장 

 

플라자 마욜 광장은 썰렁했다. 비 내리고 차가운 바람 부는 날 아침 누가 광장을 

나오겠는가? 광장이 시가지 중심이라 출근하는 사람들이 네모난 광장의 상가 도

로를 오갈 뿐이다. 아내는 웅크리고 걷는다. 문 닫히고 불만 켜진 상가를 기웃 

거리며. 또 딱히 다른 짓을 할 수도 없다. 

 

플라자 마욜은 대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다. 광장에 심어진 나무들도 

보기에 단정하다. 오는 도중 길목에서 본 도시 풍경의 느낌과 같다. 군더더기가 

없다.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지만 지방 도시로 안정감 있고 차분하다. 내가 부르

고스를 찾은 이유 이다.  



 

 
 

 
 

 



 

스페인 북쪽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그랬다. 19년 전 처음 왔던 이 도시

에 대한 내 느낌은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그 느낌을 기억하고 부르고스에 머물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제목 3: 웅장한 부르고스 대성당 

 

플라자 마욜에서 대성당을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성당이 고딕식 건물이라 

뾰족하게 나온 성당 건물이 골목 사이에 얼핏 보인다. 그 방향으로 난 도로를 타

고 가면 된다. 

 

성당 전면 산타 마리아 광장에 들어서니 입구 벤치에 순례자가 지팡이를 땅에 대

고 비를 맞으며 앉아 있다. 청동으로 만든 조각이다. 문득 생각났다. 부르고스가 

산티아고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순례자들이 부르고스 대성당을 거쳐 가는 것이

다.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꽤 방문하는 도시다. 

 

 
 

부르고스 대성당 외부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규모도 클 뿐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보는 대성당의 얼굴이 다르다. 햇빛이 있었으면 대성당을 보기 좋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련만 날씨가 받혀주지 않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그래 비 맞는 대성당 사진이 또 어떼서 하는 생각

도 든다. 사실이다. 비를 맞으며 성당 외부를 찍는다. 

 

대성당 내부는 매우 화려하고 조명이 아름답다. 신비한 느낌도 든다. 특히 아치

형 복도에 조성된 조명이 아름답다. 그러나 발렌시아 대성당 내부의 화려함보다

는 다소 못하다. 도시 규모 차이 일까?  

 



 
 

 
 

그런데 부르고스 성당은 톨레도 성당, 세비야 성당과 함께 스페인 3대 성당 중 

하나다. 사실 톨레도 성당도 그 규모가 크거나 화려하지 않다. 세비야 성당은 또 

다르지만. 하여튼 3대 성당으로 지목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명을 받아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빛나는 채플들을 사진에 남겨 놓았다. 내

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각 채플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다만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경우 중요한 채플이구나 하고 가늠할 뿐이다.  

 

아이폰 11 프로 울트라 와이드 앵글이 있어 좁은 채플에서 전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단 방문객들이 끊임 없이 들어와 그들이 없는 순간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아내는 성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후각이 예민해 오래된 성당에 배어있는 냄

새를 맡으면 구역질 느낌이 올라온다고 한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있겠

다고 했다.  

 

내가 꽤 오랜 시간 성당 내부에 있었다. 나오면 아내가 짜증낼 것을 예상해서 미

안해 그랬더니 괜찮다고 한다. 오늘은 이상하네 하고 생각했다. 

 

제목 4: 대성당 정면 광장 넘어 카페에서 커피 한잔 

 

성당을 나와 앞을 바라보니 광장을 가로 지른 정면에 카페가 보인다. 전등이 켜

져 있다. 참 좋은 위치 구나 생각하고 몸도 녹일 겸 들어갔다.  

 

벽 여기 저기를 화분으로 장식해 놓았다. 일견 촌스러움도 있지만 모두 살아있는 

식물이라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성당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반대 쪽 유리 창을 넘겨 보니 바로 아를란존 강 위의 

산타 마리아 다리가 얼핏 보인다. 커피 마시고 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호텔 리셉션에서 받은 관광안내 지도를 보면 아를란존 강의 산타 마리아 다리도 

중요한 명소로 표시되어 있다. 

 

카페 안 좌석에서 유리창 너머로 대성당이 완전하게 조망된다. 비오는 산타 마리

아 광장과 대성당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제목 5: 산타 마리아 다리 그리고 파세오의 아름다운 길 

 

광장에서 푸에르타 델 아르코(Puerta del Arco, 아치 문)를 통해 나오니 바로 산

타 마리아 다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대성당 광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다리 이다. 

중요한 다리였을 것이다. 그 주변에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예쁘다. 

 

 
 



 
 

 
 

 



 

강변에 사람 전용 도로가 좁지 않게 조성되어 있다. 스페인에서는 이런 도로를 

차도 옆에 있는 인도와 구분하여 파세오(Paseo) 라고 부른다. 산타 마리아 다리

를 기점으로 동쪽 파세오를 에스볼론(Esbolon) 파세오 서쪽 파세오를 라 이슬라

(La Isla) 파세오 라고 부른다. 

 

 
 

가랑비가 흩날리지만 다리에서 보는 주변 풍경과 다리 주변의 여러 조형물 그리

고 파세오 양편에 조성된 나뭇잎이 없는 가로수 풍경 들을 사진에 담았다. 햇살

을 받으면 아름다운 풍경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빗 속 풍경도 정취가 있기는 마

찬가지다. 빗 속의 부르고스를 헤매는 것도 좋은 여행 경험이다. 

 

제목 6: 아내와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오늘 점심은 카사 오헤다(Casa Ojeda) 레스토랑에 먹는다. 한국을 출발하기 전 

이미 온라인으로 예약 했다. 아내가 음식을 좋아 하니 부르고스에서 가장 오래되

고 전통 있는 식당을 물색했다. 로운리 플래닛 가이드 북에서 정보를 얻었다. 

 

식당을 찾아 가는 길목에서 내가 사진 한 컷을 촬영하고 뒤돌아 보니 아내가 또 

귀금속 가게 윈도우에 고개를 박고 있다. 경험상 자세가 수상하다. 아쿠아 마린 

색깔을 내는 귀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거 49 유로인데 사주면 안돼? 한

다.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내게 물어 본다. 출발할 때 새아기가 준 용돈도 

있으면서. 결국 들어가 내가 카드로 지불하고 샀다. 아내 말은 자기가 좀 차다가 

애들에게 준단다. 

 

귀걸이 소재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다. 보통 크리스탈에는 납을 넣는데 스와

로브스키 크리스탈은 은을 넣어 더 반짝거린다고 한다.  

 



 

제목 7: 카사 오헤다 레스토랑의 점잖은 음식을 먹다 

 

1 층은 고급 제과점을 겸한 카페테리아이다. 이런 식의 카페테리아를 콘피테리아

라고 한다. 손님들이 음료에 다과를 즐기고 있다. 1시 30 분 예약인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콘피테리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시간이 되자 종업원이 2층으로 안내

해 준다.  

 

 
 

오래된 식당이고 나름대로 고급스럽다. 장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전식으로 아내는 식당의 전통 수프 나는 부르고스가 고향인 모르시야 본식은 이 

식당에서 잘한다는 소고기 구이를 시켰다. 아내는 토속 토기에 따끈하게 담겨 나

온 수프를 맛있게 먹는다. 양도 적지 않다.나는 모르시야를 먹었다. 얼마전 마요

르카에서 먹은 맛과 엇비슷하다. 알맞게 잘 구운 소고기를 손으로 소금을 비벼서 

뿌려가며 맛있게 먹었다. 적포도주 한 잔도 곁 들였다. 후식은 단 것을 시켜 엑

스프레소 커피와 함께 먹었다. 풀 코스로 먹은 셈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아내는 오늘 저녁은 먹으면 않 된다고 다짐한다. 요 몇일 그 말을 지킨다. 

 

제목 8: 부르고스 성 우물을 보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부르고스 성을 지도와 애플 맵을 보며 찾아 갔다. 성은 지대

가 높은 곳에 있다. 배낭을 맨 탓으로 등산 기분으로 올랐다. 10 세기에 지어진 

이 성은 19세기 초 프랑스와 스페인 전쟁 시 크게 파괴되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 

 

 
 

 



 

비수기라 방문객도 뜸하다. 매표소 직원이 국적을 물어 한국인 이라고 했더니 안

녕 하고 인사한다. 봄에 한국인 순례자가 많이 온단다. 인사말만 그들에게 배웠

다고 한다.  

 

지하 우물 방문 시간이 4시 15분이라고 해서 성을 대강 둘러보고 기다리고 있었

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부부 밖에 없다. 가이드와 지하 터널로 들어갔다.  

 

우물은 성의 식수원 이었다. 깊이가 67 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로 기네

스북에 올라 있다. 그런데 레콩키스타를 완수한 이사벨 여왕이 말년에 남동생의 

딸인 조카와 왕권을 두고 내전을 치르면서 우물로 향하는 터널을 만들어 성에서 

농성하는 조카를 공격했다고 한다. 식수원을 고갈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사벨 여왕은 우물을 향해 5개의 터널을 팠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 물론 성에서

도 대항 터널을 파 들어가 양 진영이 터널에서 서로 만나 치열한 싸움도 했다고 

한다. 실제 터널 바닥에 파 놓은 함정을 보았다. 

 

터널 방문은 5개 층 중 가장 높은 층만 허용된다. 터널을 통해 우물에 도달해 고

개를 내밀고 우물을 보니 저 아래 물이 차있는 것이 보였다. 뜻밖에 좋은 경험을 

했다. 

 

성을 내려오며 전망대에서 부르고스 전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다행이 비가 

그치고 잠깐 해가 비쳐 좋은 사진을 얻었다. 

 



 
 

제목 9: 아내의 스페인어 실력 

 

우물에서 매표소 직원이 우물 역사에 대해 스페인어로 설명을 해준다. 다 듣고 

아내에게 설명해 줄려고 했다. 그랬더니 아내는 대강 알아 들었으니 설명할 필요

가 없단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을 들어 보니 대강 맞다. 터널 속에서도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나름대로 알아 듣고 있었다. 말은 알아 듣고 소통하면 된다. 아내

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알아듣고 소통하고 있다. 

 

제목 10: 부르고스 도시 풍경 

 

 
 



 
 

 
 

 



 

 
 

 
 

 

 

 

 

 

 

 

 


